대 회 소 개 자 료

	자료내용
	2009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자료제공
	KLPGA 전략마케팅팀 

	자료작성
	신재은 대리

	자료문의
	  010-3939-3334


◈ 대회개요

	1
	대 회 명
	 2009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2
	기    간
	 2009년 12월 17일(목) ~ 12월 19일(토)

	3
	장    소
	오리엔트(하문)골프&컨트리클럽

	4
	주    최
	하문시 해창구정부, China LPGA Tour, 동방골프국제그룹

	5
	주    관
	국가체육총국, 중국골프협회, 하문시정부, 복건성체육국

하문시 골프협회,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CGA(중국골프협회), CLPGA(중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25만 달러(우승상금 4만 5천달러) 

	7
	코스길이
	 파72 / 6,508야드

	8
	참가인원
	 116명(KLPGA소속 40명)

	9
	출전선수
	 서희경, 유소연, 이정은5, 이보미, 청 야니, 양홍메이, 예리잉

	10
	중계방송
	한국: J골프/네이버/IPSN
중국: CCTV-Golf Tennis 채널/Golf Chann/Xiamen Satlite TV

      Sina.com Golf채널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익일 딜레이)
	1라운드 (12월 17일/목) J골프, 네이버  15:30~18:30

         (12월 18일/금) IPSN  13:00~16:00

2라운드 (12월 18일/금) J골프, 네이버  15:30~18:30

         (12월 19일/토) IPSN  13:00~16:00 

3라운드 (12월 19일/토) J골프, 네이버  14:30~17:30

         (12월 20일/일) IPSN  13:00~16:00


◈ 대회프리뷰

2010년 미리 보는 KLPGA 정규투어, ‘2009 오리엔트·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중국 하문서 열려

2010년 KLPGA투어의 첫 번째 대회인 ‘2009 오리엔트·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총상금 25만달러, 우승상금 4만5천 달러)이 중국 하문에 위치한 오리엔트 골프&컨트리클럽(파72, 6,508야드)에서 17일(목)부터 3일간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09 오리엔트·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은 초대 챔피언인 신지애(21,미래에셋)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지존’으로서의 면모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최혜용(19,LIG)이 1라운드부터 선두자리를 지켜내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바 있다.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CGA(중국골프협회)와 CLPGA(중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여자골프 선수 총 116명이 참가한다. 
한국선수로는 올 시즌 흥미진진한 라이벌 구도를 그리며 최고의 흥행 카드로 자리잡은 서희경(23,하이트)과 유소연(19,하이마트)을 비롯해 2008년 미LPGA투어 신인상 수상과 함께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청 야니(18,대만), 그리고 중국 CLPGA의 간판 스타 양홍메이(33)와 예리잉(31, 이상 중국) 등이 각국의 자존심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KLPGA 선수들, 이번에도 우승컵 가져올까?

지난 2006년부터 단 한번도 외국 선수들에게 우승컵을 내주지 않은 한국 선수들은 올해도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파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희경, 유소연의 막강한 원투 펀치를 비롯해 이정은5(21,김영주골프), 이보미(21,하이마트), 최혜용으로 이어지는 다크호스들까지 한국 선수단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중 지난 ‘하이마트 2009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KLPGA 대상을 비롯해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무려 5개 부문의 상을 휩쓸며 명실상부한 국내 1인자 자리에 오른 서희경의 활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시즌 종료 후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 한일국가대항전 참가, 대상시상식 준비, 각종 초청행사 참석 등 눈코 뜰새 없는 스케줄에 따른 훈련부족이 변수로 꼽힌다.

서희경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다(웃음).”며 “시즌이 끝나고 각종 일정으로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걱정이 되지만 잠깐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실력으로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 1인자다운 다부진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이번 대회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최혜용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큰 부담감 없이 경기에 임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타이틀 방어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웃음). 각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 대회에서 또 한번 우승을 차지한다면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2년 연속 우승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아시아는 물론 호주, 미국 등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을 뿐 아니라, 올 시즌 미LPGA투어 상금랭킹 7위(롤렉스 월드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청 야니, 중국의 스타 플레이어인 양홍메이와 예리잉 등이 한국선수들의 4년 연속 대회 제패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2010년 활약이 기대되는 루키는?

2009년 15개 대회로 치러진 드림투어(2부투어)에서 나란히 상금랭킹 1, 2, 3위를 차지하며 2010년 KLPGA정규투어 풀시드권을 확보한 조윤지(18,캘러웨이), 이승현(18,하이마트), 남지민(19,하이마트)이 본격적인 정규투어에 나선다. 

특히, 조윤지는 안선주(22), 김혜윤(20), 이보미(21,이상 하이마트) 등 역대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들의 계보를 이어 2010년도 KLPGA투어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중 한 명이다. 

정규투어 첫 출전을 앞둔 조윤지는 “언니(조윤희)랑 함께 출전하다 보니 마음이 편하고 같이 동계훈련을 떠나온 느낌이다(웃음). 연습라운드도 언니랑 함께 했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코스도 마음에 들어서 많이 설레지만 아직은 적응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회를 잡고 싶다.”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외에도 점프투어(3부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내년도 KLPGA 정규투어 풀시드권을 획득한 이수지3(17,MU스포츠)와 2010년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1위를 차지한 강민주(19) 역시 장차 KLPGA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 받고 있다. 

하문시 해창구정부와 China LPGA Tour, 동방골프국제그룹이 주최하고 국가체육총국과 중국골프협회, 하문시정부, 복건성체육국, 하문시 골프협회,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CGA(중국골프협회), CLPGA(중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2009 오리엔트·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은 J골프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IPSN을 통해 익일 딜레이 중계된다. 

[방송중계일정]

1라운드 (12월 17일/목) J골프, 네이버  15:30~18:30

         (12월 18일/금) IPSN  13:00~16:00

2라운드 (12월 18일/금) J골프, 네이버  15:30~18:30

         (12월 19일/토) IPSN  13:00~16:00 

3라운드 (12월 19일/토) J골프, 네이버  14:30~17:30

         (12월 20일/일) IPSN  13:00~16:00
KLPGA 

전략마케팅팀

신재은 대리

◈ 주요선수인터뷰

[서희경]

Q.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 CAPS Championship 이후에도 많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다..어땠나?
A. 한일전 출전 차 일본에 다녀왔고 대상시상식 준비(살사댄스)와 각종 인터뷰 및 행사 참석으로 인해 시즌 중보다도 더 바쁘게 보냈던 것 같다. 연습만하면서 시합 뛰는 게 나한테는 제일 맞는 것 같다(웃음). 연습량이 많지 않아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샷감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며 연습 해왔다.

Q. 현재 컨디션은?

A. 시즌 뛸 때 보다 체중이 2kg정도 줄긴 했는데, 한일전 이후 시합이 없었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많지 않아 몸 상태는 좋은 편이다. 마지막 시합 후에 한일전도 다녀와서 그런지 경기감이나 필드감도 떨어지지는 않은 편이다.  

Q. 대만의 청 야니 선수와 함께 플레이 해 본적이 있나?
A. 한번도 같이 시합을 뛰어본 적은 없는데, 미국L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된다. 

Q. 대회 임하는 각오?

A. 작년에 아쉽게 2위에 머물렀는데 2010년 개막전이고 1년 만에 중국에서 하는 대회이니만큼 지난해의 아쉬움을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최혜용]

Q.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소감은?
A.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큰 부담감 없이 경기에 임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타이틀 방어에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웃음). 각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한 대회에서 또 한번 우승을 차지한다면 더없이 의미 있을 것 같다.  

Q. 이번 대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쟁쟁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A. 올해 U.S.여자오픈 시합도 뛰어봐서 그런지 많이 긴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조윤지]

Q. KLPGA 정규투어 첫 출전이다. 기분이 어떤가?
A. 언니랑 함께 출전하다 보니 마음이 편하고 같이 전지훈련을 떠나온 느낌이다(웃음). 연습라운드도 언니랑 함께 했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코스도 마음에 들어서 많이 설렌다. 

Q. 2부 투어와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가?

A. TV에 나오는 언니들이 많아서 신기하다(웃음). 언니 따라서 시합장을 다녀서 그런지 시합장 분위기는 익숙한데 새롭고 재미있다. 하지만 마음같이 공이 잘 안 맞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Q. 올시즌 목표는?

A. 모든 신인들의 목표가 그렇듯 신인상을 꼭 타고 싶다. 코스와 시합장 분위기에 빨리 적응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Q.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A. 정규투어에 처음 출전하는 만큼 일단 분위기 적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라운드 하겠다.  

◈ 코스소개

	아웃코스
	인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64
	4
	10
	385
	4

	2
	534
	5
	11
	405
	4

	3
	370
	4
	12
	170
	3

	4
	165
	3
	13
	525
	5

	5
	509
	5
	14
	397
	4

	6
	414
	4
	15
	369
	4

	7
	335
	4
	16
	150
	3

	8
	165
	3
	17
	504
	5

	9
	372
	4
	18
	375
	4

	OUT
	3,228
	36
	IN
	3,280
	36

	TOTAL
	6,508
	72


◈ 참가자 소속사 및 연령
	이름
	소속사(나이)
	이름
	소속사(나이)

	강다나
	코오롱-엘로드(19)
	김현지
	LIG손해보험(21)

	김혜윤
	하이마트(20)
	남지민
	하이마트(19)

	박유나
	동아회원권(22)
	송민지
	청구건설(22)

	신은정
	하이마트(29)
	오안나
	동아회원권(22)

	유소연
	하이마트(19)
	이보미
	하이마트(21)

	이선화2
	호반건설(20)
	이승현
	하이마트(18)

	이일희
	동아회원권(22)
	임지나
	코오롱-잭니클라우스(22)

	정혜진
	삼화저축은행(22)
	조아람
	ADT캡스(24)

	최혜용
	LIG손해보험(19)
	김소영2
	김영주골프(23)

	김하늘
	코오롱-엘로드(21)
	남민지
	LIG손해보험(21)

	서보미
	핑(29)
	서희경
	하이트(23)

	심현화
	엘르골프(20)
	양수진
	넵스(18)

	윤채영
	LIG손해보험(22)
	이다솜
	벤호건(21)

	이수지2
	르꼬끄골프(19)
	이수지3
	MU스포츠(17)

	이정은5
	김영주골프(21)
	이창희
	팬텀(20)

	장지혜
	하이마트(23)
	조영란
	하이마트(22)

	조윤지
	캘러웨이(18)
	편애리
	하이마트(19)

	홍 란
	먼싱웨어(23)
	
	


◈ 주요기록

▶상금랭킹◀

ADT캡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663,759,286
	18
	18

	2
	유소연 
	597,856,500
	18
	18

	3
	안선주 
	248,406,429
	15
	15

	4
	이정은5 
	241,842,000
	14
	17

	5
	이보미 
	215,038,797
	17
	18

	6
	최혜용 
	169,618,340
	18
	18

	7
	김하늘 
	167,965,380
	18
	18

	8
	임지나 
	152,901,749
	16
	17

	9
	김보경 
	141,513,880
	14
	17

	10
	김현지 
	139,349,643
	16
	17


▶정규투어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ADT캡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정규투어(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서희경 
	321
	1
	안신애 
	797

	2
	유소연 
	213
	2
	양수진 
	678

	3
	안선주 
	179
	3
	심현화 
	587

	4
	이정은5 
	117
	4
	강다나 
	574

	5
	이보미 
	116
	5
	장수화 
	509

	6
	김하늘 
	84
	6
	이다솜 
	486

	7
	최혜용 
	75
	7
	이선화2 
	467

	8
	김혜윤 
	62
	8
	정혜원 
	377

	8
	김보경 
	62
	9
	김연송 
	225

	10
	조윤희 
	59
	10
	채하나 
	180


▶평균타수◀

ADT캡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70.51
	18

	2
	안선주 
	70.61
	15

	3
	유소연 
	71.02
	18

	4
	이보미 
	71.9
	18

	5
	김하늘 
	71.94
	18

	6
	편애리 
	72.02
	18

	7
	이정은5 
	72.13
	17

	8
	김희정 
	72.34
	14

	9
	문수영 
	72.48
	15

	10
	홍란 
	72.57
	18








